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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영감의원천 함메르쇼이의부활

근원적고독건드린화폭,막장드라마에기품불어넣다

문소영

코리아중앙데일리문화부장

1빌헬름함메르쇼이 젊

은 여인의 뒷모습과 실

내 (1904). 2영화 레이

디 맥베스 (2016)의 장

면. 3빌헬름함메르쇼이

실내 1899,

<사진덴마크란데르스미술

관, 영화 스크린 캡처, 영국

테이트미술관>

덴마크화가함메르쇼이실내그림

낮은채도에한편의시같은정서

고요우수단절등다양한느낌줘

불륜살인영화 레이디맥베스 감독

간소한인테리어,섬세한빛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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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화 레이디 맥베스 (2016)는 줄거리만

보면단연막장드라마라할만하다.불륜에얽힌연

쇄살인이야기니까말이다.

주인공캐서린(플로렌스퓨)은19세기빅토리아

시대영국촌구석의지주집안에팔려오다시피시

집온어린신부다.집안의전권은독재적인시아버

지가쥐고있고남편은아버지에찍소리도못하면

서캐서린을구박하거나방치한다.이집에선모든

행동에제약을받고외출의자유조차없다.

그러던어느날,남편과시아버지가각각다른볼

일로멀리여행을떠나고캐서린은모처럼자유를

만끽하다가하인과눈이맞는다.집에돌아온시아

버지가이사실을알고하인을혹독하게채벌하고

감금하자 캐서린은 시아버지를 독살한다. 그리고

드러내놓고하인과자유분방한생활을하다가남편

이돌아와추궁하자하인과공모해남편도살해한

다.하지만이번엔남편의사생아소년이집으로찾

아오고연인인하인과의관계도삐걱거린다.

북서울미술관서그림 실내 전시

이렇게막장스러운줄거리에도불구하고이영화

가여러독립영화제에초청되며호평을받은것은

사실주의문학의걸작 마담보바리를닮은냉연한

묘사때문이다.곤충을밟는어린아이의순진한잔

인함을 연상시키는 캐서린의 욕망 추구는 처음엔

그럭저럭 저항의 모습을 띠다가 점점 폭주하면서

괴물이되어간다.이과정이어떤미화도,신파적인

변명 없이, 반대로 비난도 없이, 건조하고 속도감

있게묘사된다.

그렇기때문에이영화는삼류막장드라마로흐

르지 않는다. 여기에는 미드소 작은 아씨들에

서뛰어난연기력을보여주며요즘대세로떠오른

플로렌스퓨의연기가한몫했고,또한영화의미

술이한몫했다. 등장인물들의야만적욕망이폭

발하는곳은아이러니컬하게도극도로색채와장

식과가구가절제되고깔끔한,그리고안개에걸러

진햇빛이고요함과호젓함을북돋우는집안공간

이다.

이단아하고적막한미니멀리즘인테리어에서는

불륜정사도살인도절제된톤으로비교적조용히,

그래서더냉혹하게,펼쳐진다. 마담보바리의엠

마가대책없이낭만적인성격으로스스로를파괴

했다면, 제목처럼셰익스피어의맥베스부인을닮

아야성적이고저돌적인캐서린은주변을모두파

괴한다.모든파괴의폭풍이지나간후에휑한집안

에서관객을향해등을돌리고홀로서있는캐서린

의모습(사진2)은덴마크화가빌헬름함메르쇼이

Vilhelm Hammershøi (1864-1916) 의그림을

그대로빼닮았다. 마침한국에서도함메르쇼이의

작품한점을볼수있다.지금북서울미술관에서 5

월 8일까지진행중인 빛: 영국테이트미술관특

별전에나온그림 실내다. (사진3)

실제로감독윌리엄올드로이드는영화의간소한

인테리어와섬세한빛의묘사가함메르쇼이의그림

을참고로한것이라고인터뷰에서밝혔다. (영화

의배경인)영국 북동부의햇빛은스칸디나비아를

떠올리게합니다. 덴마크미술가빌헬름함메르쇼

이는아주흥미로운실내그림들을많이남겼는데,

그그림들에는여성이창밖을내다보는등관람객

에서등을돌리고있죠. 그얼굴없는여인들을보

며나는생각했습니다. 이것이캐서린일수도있을

거야.

하지만함메르쇼이의기존팬들은이영화가짓

궂은오마주라고생각할수도있을것이다.그의실

내그림에나오는뒷모습의여인과언제나내면에

고요히침잠해있는모습이다.그모델은화가의아

내 이다(Ida)였고 그 배경은 그들 부부가 살았던

덴마크코펜하겐의아파트였다. 그런데그여인과

실내가욕망의화신캐서린과그가저지르는범죄

와파멸의장소로재탄생한것이다.

그만큼함메르쇼이의실내그림이폭넓게재해석

될수있는상징주의적회화라는이야기도된다.함

메르쇼이의실내그림들이주는느낌은보는사람

에따라,그리고같은사람이라도그날의기분에따

라천차만별이다.어떤때는평화로운고요가,어떤

때는감미로운우수와노스탤지어가,어떤때는스

산한고독감과단절의느낌이밀려온다.

작가인함메르쇼이가그런느낌들중무엇을주

로의도했는지는알수없다. 그는그의그림과꼭

닮은과묵하고내성적인사람으로서,좁은범위의

사람들과만 교류하며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설명하는것을극도로꺼렸기때문이다.

그림들에드러나는그의아파트실내장식만보

아도 그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는 부유한 중상층

(upper middle class)이었지만, 당시유행한이

국이고화려한인테리어와전혀다른간소하고단

아한인테리어로자신의집을꾸몄다.흰색과청회

색과나무색이주조를이루는실내.불필요한가구

가전혀없이여백을살린공간에놓인몇점의묵

직한가구. 장식품이거의없는가운데액센트를주

는몇점의청화백자와몇점의에칭판화. 이것이

야말로현대인이열광하는북유럽풍미니멀리즘인

테리어가아닌가.

함메르쇼이가21세기에 부활한것은이러한미

니멀리즘 인테리어와 라이프 스타일이 각광 받기

때문도있을것이다. 함메르쇼이는생전에충분히

이름있는화가였지만, 사후에다른많은상징주의

미술가들과함께잊혀져갔다. 20세기초전위예술

이 득세하고, 19세기 말 미술로는 전위예술에 더

많은영향을미친후기인상주의미술만중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상징주의 미술에

대한관심이다시커지면서함메르쇼이도점차재

조명되기시작했다.특히 90년대말부터시작되어

파리,런던,뉴욕, 도쿄로이어진그의회고전들이

그를다시유명하게만들었다.한국에서도2000년

대들어함메르쇼이는조금씩인기를얻으며문학

책표지에많이등장하기시작했다.재미있는것은

이것이북유럽디자인이인기를얻기시작한시점

과겹친다는것이다.

함메르쇼이의친구이자미술사학자였던에밀하

노버(Emil Hannover)는그의그림이 우리시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모든 요란한 몰취미에

대한고요한저항이라고말했다. 100년전덴마크

보다더욱요란한이미지가홍수를이루고일회성

물품과그소비로숨이막힐지경인현대에,그리고

그에대항해서적게사고적게쓰고적게두고비워

내는미니멀리즘라이프스타일운동이벌어지는지

금함메르쇼이의그림이인기를누리는것은놀랍

지않다.

요란한몰취미에대한고요한저항

하지만 함메르쇼이의 인기는 단지 그 간소하고

단아한북유럽실내때문만은아니다.그의그림들

은인간의근원적인고독을건드린다.그런점에서

함메르쇼이의 열렬한 팬

인영국의배우겸저자마

이클 팰린을 비롯해 많은

이들은 함메르쇼이를 한

세대후의미국화가에드

워드 호퍼와 비교하곤 한

다.호퍼의그림들역시햇

빛이 쓸쓸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호퍼의 경우에

도 건축물의 외관과 인테

리어에서 디테일이 생략

되어더커다랗고휑한느

낌을주고,사람은아예없

거나 드문드문 나타날 뿐

이며,햇빛은인상주의화

가들의 그림처럼 공기를

채우고 어른거리는 대신

건물 벽면이나 바닥에 단

단한 빛의 사각형을 만든다. 그래서 텅 빈 공간과

정적을강조된다.

그러나둘에는차이가있다.호퍼의그림의배경

은호텔, 역과기차안객실, 카페등인경우가많

다.멈추어상념에젖을수있는공간이면서도안착

과안식보다다시떠나야한다는것을상기시키고

여행이계속될것임을암시하는공간이다.이런공

간은 그림에 근원적인 고독감을 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활기를불어넣는다. 그림의색채도채도가

높아서이활기를돕는다.반면에낮은채도의색채

가주조를이루는함메르쇼이의집안그림은한없

이고요하게가라앉는다. 코로나시대에호퍼의그

림이많이소환되고있지만,집에갇혀있는사람들

에게더욱어울리는것은함메르쇼이의그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호퍼의그림에서는어떤이야기를상상하

기쉽지만함메르쇼이의그림은그저모호하고복

합적인정서의미스터리다.호퍼는한편의단편소

설이고함메르쇼이는한편의시라고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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